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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음악교육 동계 

교사 연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COVID-19로 인하여 교사 연수가 Zoom을 이용한 화상 

강의로만 이루어지던 것이, 2년 만에 다시 대면 연수로 열리게 되었다. 아직 감염병 종식 

단계가 아니었기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몇 년만에 열리는 대면 연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초⋅중등 교사 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배움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첫째, COVID-19 상황 이후 학교 현장에서 블렌디드 러닝 형태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 상황에 적합한 블렌디드 

러닝 음악 수업 전략을 다룸으로써 실제 적용이 쉽고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음악 수업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둘째,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실과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음악 

교육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익힘으로써 

음악 수업을 구현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수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전국 초⋅중등 교사와 음악교육에 관심을 가

진 음악교육학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연수 강의는 주제별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공통 강의와 학교급별 강의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강의 주제와 강사님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음악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 교수 민경훈)

[공통] 교실에서 바로 쓰는 나만의 국악수업 콘텐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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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심미적 감성 역량 기반의 예술 융합 프로젝트 사례 (서울인헌초 수석교사 민병선)

[중등] 꼽표쌤의 폭망한 음악수업 PBL로 되살리기 (용궁중 교사 김혜숙)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음악교육의 방향’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실의 다양

한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첨단 기술과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음악교육의 방법적 측면의 발달이 음악교육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음악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도 숙지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 바로 쓰는 나만의 국악수업 콘텐츠’ 강의에서는 실제로 COVID-19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국악 수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활동하는 유튜버로서의 강사님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 지도에 필요한 국악 수업 활동

을 직접 체험해 보고 수업을 구성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심미적 감성 역량 기반의 예술 융합 프로젝트 사례’ 강의에서는 음악 수업에서의 심미

적 경험과 심미적 감성 역량의 의미, 중요성에 관해 고찰해 보고, 이를 위한 예술융합 

프로젝트의 다양한 수업 사례를 살폈다. 이어서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의 예술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수업 전략을 체득해 볼 수 있었다. 

‘꼽표쌤의 폭망한 음악수업 PBL로 되살리기’ 강의에서는 중등 음악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PBL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우선 프로젝트 수업의 의미

와 절차를 알아보고, 관련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canva와 nearpod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활동을 통해 사례를 통해 다룬 내용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하루 간의 짧은 연수 시간이었지만, 참여한 교사들은 음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인지하고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 음악 수업의 사례와 기법

을 체험하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밝혔다. 그동안 원격으

로 이루어진 연수에 익숙해져 대면으로 연수를 준비하면서 참여와 효과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서도 대면 연수를 통한 다양한 실습과 체험 활동이 다루

어져 음악 수업의 재미와 묘미를 느끼도록 해 준 연수였다. 

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열의 있는 준비를 통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좋은 강의

를 해 주신 모든 강사님들,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함께 동참해 주신 김미숙 회장님과 

최은아 부회장님, 장소 섭외와 진행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양소영 교수님, 번거로운 

절차도 기꺼이 처리해 주신 허수연 재정 이사님, 연수 준비와 추진 과정에 큰 보탬이 

되어 준 이지영 간사님 등 학회의 여러 이사님들과 간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